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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 공격 정보 파악 즉시 철저 대응“DDoS ”

조선일보 보도 사실과 달라- (3. 5) -

토 디도스 공격 알고도 당했다 기사조선일보 면과 관련’11. 3. 5.( ) “ , ” ( 1 ) ,

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보도 내용□

방송통신위원회는 일 청와대국가정보원한국철도공사 등 주요“ 4 · ·

사이트 곳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공격이 시작되기 시간 전에40 13~16

공격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주무당국으로서 사전 경보조차 발령

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보안업체 임원은 방통위. ( ) ”……

측에서 늘 있는 공격 같으니 괜히 언론에 알리지 말라 고 지시했다‘ ’ ”고

말했다 라고 보도”

해명 내용□

국정원1. ․방통위 등 정부는 일 오전3 에 통상적인 소규모 공격이DDoS

개6 사이트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을 탐지한 후 악성코드 샘플을 채취,

하여 안철수 연구소 등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

니다.

그 결과 개40 사이트가 공격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접속 서비스, 에

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해당 사이트에 통지하여 대처토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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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가 지난해 구축한. , 사이버 치료 체계를

가동하고 백신업체와 협력하여 치료 백신을 개발배포· 하는 등

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.

또한 월 일 아침3 4 에 추가로 유포된 악성코드가 개 사이트를29

대상으로 시에 공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10 즉시 국정원,

국방부 행안부 등과 협의하여, 시 기준으로 주의 경보 를 발령10 ‘ ’

하였습니다.

그러나 일의 공격은 일 평균 수백건 씩의 새로운 악성코드3 DDoS 가

탐지되고 수십건의 공격이 발생되는 수준 내DDoS 에 있었기

때문에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기관간 협의를 하였

습니다.

따라서 정부는 공격 예상 사이트에 대해 사전 통보 조치 및 필요한

대응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대응수칙에 따라 상황 변화에 신속히

대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한 보안업체가 디도스 공격의 조짐이 포착되어 일 오후 시2. “ 3 6~9

사이에 방통위에 신고했다 는 보도내용과 관련 앞서 밝힌대로 방통위” , 는

이미 일 오전부터3 악성코드를 채집하여 백신업체와 분석 오후 시, 6

부터 공격 대상 개 사이트에 통보하였으며 보안업체 및 와40 ISP

공조하여 백신 개발보급에 나서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· 다.

또한 방통위는 보안업체에게 늘 있는 공격 같으니 괜히 언론에“

알리지 말라 고 지시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” . 끝.


